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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이 바울의 고백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있 
습니다， 22개의 교회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공 예배 집회 그리고 모임에 오직 예수가 그 

리스도라는복음으로풍성하며 이로인한큰키쁨과은혜가넙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벤전 5:에. 비록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악한 사탄의 유혹은 매순간 우리를 주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생각하는그순간우리를넘어뜨립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지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우리는 본질상 죄로 가 

득한 죄인입니다(엠 2:3),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도 십자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매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충만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 내 모든 공간에서 주일 예배 실황을 접할 수 있도록 모니터 

교구위원외 헌신역|배 

(수요 2부어|배 시) 

11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수요 ↑부어|배 우) 

18일(수) 정기 딩회(수요 2부 역|배 후) 

20엘(금) 피택 ?J로 주제 빌표(금요집회 시) 

22일(주) 저15차 학습 · 세력|식 (찬%뼈|배 시 ) 

25일(수)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어|배 

(수요 2부어|배 시) 

27일(금) 저13차청지기 훈련(금요집회 시) 

를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모니터가미비했던 공공장소를중심으로모니터 설치를마쳤습니다. 지하식당， 선교관 1 

층， 교육관 1층， 갈릴리홀과 베다니홀 사이의 이동 통로， 선교관 4층 도서실까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간과 통로에서 

주일 예배 실황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찬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멤전 4:7),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걱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죄인임 

을회개하며 자기를부인하고자기 십자가를지는은총의 자녀가되길 원합니다. ‘쟁명의 말씀을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힘L이라’(빌 2:16), 

(수요 2부 예배， 금요집회) 

10월 4일 수요 2부 예배 시부터 

저녁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될니다. 

다윗왕은부와권력을한몸에 
크리스마스 메시자8- (를요칩회) 

지닌자다. 이런다윗이무릎을꿇 

쥬Âfó 근 납 EI “[까￥:1 ?' 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뼈 
ó -d-=-":‘ -,---, -, ~‘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자. 그는 

r삼장 13:14)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한편 그의 심령은 더러웅으로 가 

득 찬 상한 자이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자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취 

한 악한 남자였다. 다윗이야말로 신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무시해야 히는 자인 동시에 동경 

해야 하는 대싱에 아닌7꺼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의 일면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향하여 모든 

문제들을 놓고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늘 응답하여 주셨다. 그러나 진정 다윗이 그 중심으로 

부터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영흔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시 130꾀. 

우리는 이 다윗의 간절함을 배워야 한다. 우리 역시 우리의 찢겨진 심령이 치유받기를 간절 

히 기다려야한다{시 147:3, 91:11), 

천성 문을 향하여 기도로서 두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 다윗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 

받기를 원한다(시 61:1，잉. 다윗의 시 속에는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함 

이 모두 나타나 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기대하였다.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또 그 후에도 영원토록 역사히실 구원자를 

보았다. 이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약속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당 

시의 왕은 거룩한 왕위에 위임을 받는 표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는 

여호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 

하는 것이었대시 2:잉. 히브리 말인 메시야는 희랍어로 그리스도로 기록된대마 1:17), 다윗 

역시 기다렸던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대요 1:14), 시펀 72 

편은대관식에 합당한노래로써 구원지를의와공평한자， 영원한통치자， 만왕의 왕， 그의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시 72:1.2. 5. 8--'14) 자비와 긍흘이 크신 자이시 

다. 메시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다윗은 지독한 살인자였지만 정결케 될 것을 간절하게 원하였다. 이러한 자가 흔히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숨기거나， 혹은 의로움， 인격자， 성화되려 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 다윗 

은 이것을 잘 알아 자신에게 있는 죄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한다{시 51:3,4),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씨 51:η. 후에 이사 

야와 다니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붙들었다{사 1:18 ; 단 7:에. 이들 역시 구원자로서의 

메시야를 기다렸고 이 기다림의 결정적인 열쇠로 그와 유대인들은 우슬초를 사용한다(출 

12:22), 그리하여 사망의 천사가 이를 보고 넘어간 것이다. 우슬초는 레위기에서도 문둥병자 

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되었대레 14:4, 6, 51， 5잉 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상징의 의미 

로 예수님도 관련되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요 19:29). 목 마른자에게 주는 신포도주의 그 쓴 

맛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쓴맛이 우리를우리의 죄로부터 씻어 주는 것과같은 것이다. 

‘이 구속자가 무엇을 하실까? 에 관한 다윗의 두 번째 주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 

하실 것을 지적하고 있다〈시 16:1), 다윗에게 일어나는끝없는 전쟁 속에서 그는 그의 생명을 

볼 수 있었다. 악의 영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살뿐이대엠 6:12). 하나님의 품속에는깨어짐이 없고우리를향하여 비웃는야유 

도 없다.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지만 이 죽음도 극복할 수 있음도 알고 

있었대시 16:8-10 ; 고전 13:12),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왕의 계보 

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지주 다윗 왕을 돌이켜보면서 그 왕의 이름을 사용 

하셨다{마 22:42-4잉. 다윗 왕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성경적인 통일성은창조를 위한하나 

님의 전적인 계획의 뿌리처럼 힘이 있다. 이미 이 구원자는 세%에 오셨고 내가 바로 이 구 

원자의 계보속에 있는 것이며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시편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 곳으로 인도하여 줄 때에 우 

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능력을 뻐1보게 된다. 죽음을 정복하신 이 구원자는 그의 부 

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기다림 역시 그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졌고 또 우 

리의 믿음도 그의 영존하심으로써 이루어졌다. “오 나의 주여! 내 자신이 다윗 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 진실로 두렵나이다. 너무나 자주 나 자신이 살아남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 

을 느낌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융소서. 구주가 되어 주시옵 

소서. 이 세상끝날까지 주께 봉사하리니 광야같은세싱벼l서 나의 생수가되어 주시융소 

서. 자기 부인， 십자가，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나이다. 그리하여 늘 주의 곁에 가끼어 거하기 

를원합니다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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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mo빼r r빼 Su빼 

ATTITUDE OF DISCIPLESHIP 
(1씨 1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1잉 So, formy 

part, 1 am ef!,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 (16) For I .am not ashamed of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e>>팩'rst and also to the Greek. (17)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ans 1:14-17) 

| n today s Bib|e verses Paa삐u미j끼1 revea허Is h에11S attlαItL뼈t 

says’ “ 1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v. 14). He is committed to eve이one who 

does not believe in Jesus Christ, and is ready and willing to preach the 

gospel , “ So, for my paπ， 1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v. 15) . Not only does he have an enthusiastic 

responsibility for unbelievers, but also he is not embarrassed about the 

gospel, “ For 1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마one who bel 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v. 16). He knows that in the gospel "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 as it is written, ’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 "(v. 17). This is Paul ’s attitude of discipleship. What is 

your attitude of discipleship? Are you really thin king about other 

people’s souls and sharing the gospel with them 7 Let us look at Pa비 to 

see how our attitude of discipleship measures up. 

Paul was honest about himself. in f ront of God and others . He 

truthf미 Iy claimed to be carnal, “ but 1 am bf flesh, sold into bondqge to 

sin"(Rom . 7:14). Before he met Jesus, he tried to solve his own 

problems through his conscience, but miserably failed . Eve이one who 

tries to be good through .their ow n heart and efforts falls short because 

all humans belong to the flesh . We cannot become spiritual , even 

when we stay away from sin , because we are unrighteous. We are 

born enemies of God, and only God can change our position and give 

us the blessing of spiritual holiness. God promised, “ 1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on their heart 1 will write it; and 1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Jer. 31 :33). Pa미 confessed his miserable and 

shameful condition , "Wretched man that 1 am! Who will set me free 

from the body of this death " (Rom. 7:24) 7 

Paul clearly understood the problems and tensions between the flesh 

and the Spirit, “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Ga l. 5: 1 기 . Humans are 

so smart and many people desperately t이 to do good by their flesh and 

own wisdom, which leads to real trouble . Human flesh contains all 

kinds of terrible things, like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id이atry， 

sorcery; enmit ie.s , strife; jealousy, outbursts of anger, disputes , 

dissensions, factions, envying, dr 

, Him. Now, his attitude glorifies, not disgraces, the gospel. Becaùse of 

Jesus Christ, nof his own effort, Pa비 could proclaim that he was not 

ashamed of the gospel ,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1 Cor. 15:57) . Paul found the 

truth and knew he owed this truth to others , “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 (Rom. 12:2) . His heart desired to go to 

eve미one whose soul was unsaved. 

Every believer receives a special gift, “ As each one has received a 

special gift, employ it in serving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1 Pet. 4 : 1 이. Are you using your gift to fight 

against others or to fight against sin 7 Romans 8:38&‘39 say, “ For 1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 r Lord ." Here is ample reason to 

practice your faith in Jesus Christ. As a preacher and an apostle and a 

teacher, Pa비 said, “ For this reason 1 also suffer these th ings, but 1 am 

not ashamed; for 1 know whom 1 have bel ieved and 1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1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 (2 

끼m . 1 ’ 12). Do you have this kind of attitude 7 Paul told the Romans, 

"But 1 am speaking to you who are Gentiles. Inasmuch then as 1 am an 

apostle of Gentiles, 1 magnify my minist이"(Rom . 11 : 13). Paullooked at 

his job as glorious. Are you proud of Jesus Christ7 

God gives you everything, if you give up everything. Everything Jesus 

gave to Pa비 ， Paul magnified. 1 Corinthians 1: 1 says, ψaul ， called as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God's grace is amazing! 

Pa미 says, "But may it never be that 1 would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1 to the world ... From riow on let no one cause trouble for me, 

for 1 bear on my body the brand-marks of Jesus"(Gal. 6 : 14&1 기 . He 

told the Romans, " 1 know that when 1 come to you, 1 willcome in the 

fullness of the 비essing of Christ"(Rom. 15:29). What he received from 

God, he gave to others; wherever he went, he gave the blessing of 

Christ. Do you bless others with Christ7 

My dear friend, what‘ is your attitude of discipleship7 Please confess 

ybur sin and acknowledge your wretch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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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융주일 셜교 l 

쩌IXl의 티I!끝 

(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4"'17)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바울은 제자로서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협니다. 비울은말합니다. ‘헬라인이나야만이나지혜 있는자나어리석은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기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나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비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불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 부끄러 

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복음을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모든믿는자 

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로다’' (16절) .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17 

절).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 

니고 있습니까?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습 

니까? 제자로서의 태도가 있는지 바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직 

바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정직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 

다!' (롬 7 : 1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비울은 자신의 문제를 양심을 통해 해결하려 

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항상 비참한 실패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노력으로 선 

해지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 

간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죄를 멀리하고 있을 때 조차도 우리는 신 

령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 

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위를 바꿀 수가 있고 영 

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꽤가 나의 법을 그 

들의 속에 두며 그마음에 기록하여 나는그들의 하나님이 되고그들은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렘 31:33). 비울은 자신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성령 

바울은육체와성령 사이에서 일어나는갈등과팽팽한긴장감을분명하게 이해하 

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5 :1η. 

인간은 매우 영리해서 자신의 육체와 지혜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진짜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인간의 육체는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채워져 있 

습니다. 곧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우상숭배와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분쟁과 

시기와분냄과당짓는것과분리함과이단과투기와술취함과방탕함과또그와같 

은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 

제와같은 영적인 것들은육체가아닌 성령을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갈 5:22， 23). 

영혼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삶 속에 영적인 것을 가져다 

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비울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복음을 

꾀성관옥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 :5η. 바울은 진리를 발견했 

고 이 진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회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옹전하신 뭇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그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모 
든 영혼에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직분을영광스럽게 여김 

모든 신자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벤전 4:10). 여러분은 자신의 은시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싸우는데 사용하고 있 

습니까? 로마서 8:38， 39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시들 

이나 권세지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갚음이나 다른 아 

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야 할 충분한 이 

유가 있습니다. 설교자요 사도요 교사로서 비울은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책l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 

한것을그날까지 저가능히 지커실줄을확신합이라!' (덤후1:12) . 여러분은이런자 

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롬 11:13). 바 
울은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예수그리스도를자랑스럽게 

여겁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 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내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 

기한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 

는 고린도전서 1: 1에서 ‘하나님의 뭇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바울은 말합 

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묘 자랑할 것이 없으 

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 
적을 가졌노라!'(갈 6:14，1깨.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회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롬 15:29).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축복을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른 

사람틀을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깨 여러분의 죄를 고 

백하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셨습 

니다. 이제 나는복음을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모 

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전해주어야 할 벚진 자입니다. 나의 의무는 영광스러 

운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힘과 태도를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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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손길 (단 10:18-19)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 

면서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데 예수님의 만져 주심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손길이야말로 참으로 귀하 

고 능력이 었다. 이 손길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 

하고 있는 다니엘을 만지고 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무릎 꿇었던 다 

니엘을 향한 은총의 손길은 그리스도의 손길이었다. 

힘을 주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힘을 주시는 손길이다. ~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단 10:18). 주님의 손길은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며 힘을 주고 있다(단 
10:8,9,16). 이처럼 주님의 영광 앞에 쓰러진 신자를 주님은 일으키시며 능력을 주신대빌 
4:13). 그러나 이 주님의 능력은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능력은 아니다. 님뚫은 그리 

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빌 3:7,8).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 
(빌 3:17).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의 십자기를 님봐보ol야 한다(빌 3:18.19). 이같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손길은 우리 삶에 능력이 되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하며 믿음의 길을 결을 수 
있대벌 4:10-13).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이용하지 말 
라! 매우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능력의 손길을 주님께 간구하라. 그리스도의 손 

길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뿐이다. 그리스 

도의 손길만이 우리를 강건케 한다. 

생명을 주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생명을 주시는 손길이대녹 7:14，1딩. 우리는 부 

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요 11:25.26).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짜 16:1에라고 말씀하셨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 

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 ‘추여 그리 마용소서" ('마 16:2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외면한 채 곁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 않는가?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 

인한채 이 세상의 영광만을구하고 있지 않는7t? “사뺀내 뒤로물러껴너는나를넘어 

지게 히는 자로다’짜 16:2잉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7t?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자신의 의지 생각이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참된 실존은 우리의 톰과 영혼에 

있다(롬 8:11). 오직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를 살린다(엠 2:1 ; 요 5:28). 

깨끗하게 해 주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깨끗하게 해 주시는 손길이대마 8:3). 그의 
손길은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질병도 깨끗하게 하 

환 영혼을 및tDlðf는 
삽'Xf간의 샤를f， 

AfI7f족 등록질 

이달옥 (장로， 새가족등록실 부잠)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시끌벅적 바빠지는 곳이 있다. 바로 본당 로비에 위치한 

새가족 등록실이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은 주일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등 

록실을 찾아오는 새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수요 1 . 2부 예배 전후 
30분과 금요집회 전에도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회를 소 

개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지만 가끔 시간에 쫓져 제대로 소개도 못하고 그냥 등 

록실을 빠져나가 안타까울 때도 있다. 또 인도자들이 교회의 등록 절차와 의미를 제 

대로 모르고 있어서 정작 새가족에게 쏟아야 될 정성을 다른 곳에 쏟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다. 

세계 열농멸 행H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이 충현의 성도들 

가운데 있어 1인 1명 전도에 힘을 쏟아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다. 새가족을 교회에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과 기도가 있었는지는 

전도를 해 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충현의 5대 목표 중 첫 번째가 신령한 예배인 것 

을 모르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모든 공 예배 시 기도자가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 

고 15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충현교회의 특징 줌의 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새가족에게 보여주는 것은 귀한 일이다. 먼저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 

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에.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보혈의 은총이 있기에 양심과 윤리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며 하나님 

을 향해 “아바 아버지"(갈 4 :하라고 부를 수 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애타게 부르셨던 그 음 

정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신다. 이 음성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나는 날마다‘죽 

노라!' (고전 15:31).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고전 9 :2η.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덤전 1:1잉.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은우리 

의 몽과 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치료하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치료하시는 손길이대마 8:15).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짜 9:29,30).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고 왔던 자까지 치료하셨대녹 22:51).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하라. 주 

님께서 예정하신 뭇대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영혼을 깨워 주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영혼을 째워 주시는 손길이다. 변화산상에 

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틀으라’(마 17:5)라는 히늘의 음성까지 듣자 세 명의 

제자들은 매우 놀랐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져 주시며 그들에게 명안함을 주셨대마 

17:7,8). 

사랑의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 

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주셨다(마 20:34 ; 막 7:33-35). 이 
처럼 사랑으휴 풍성한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자신의 의지， 고집이 완전히 

꺾여 오직 그리스도만을갈망할때 이 사랑의 손길을경험할수 있다. 

그리스도의 손길은 우리를 강건케 하며 참 생명을 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 

료하신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랑으로 가 

득한 손길이다. 이 은총으로 풍성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셨다(녹 8:47,48). 그런데 
현재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은총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손 

길을 외면한 채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한 삶은 아닌개 자존심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사라지 

지 않았는7t? 이런 사람은 결국 심판의 때에 주님의 진노만 쌓을 뿐이다{롬 2:4，딩.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자!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넓고 펀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자. 반드시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페 

가 부활의 주 따라 가려면 그 손 못지국 만져라!' (찬 509장). 

양으로 새가족의 마음의 문을 연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등록을 권유해야 할 

것이다. 혹시 새가족이 예배를 몇 번 더 드린 후 결정하길 원하거나 머뭇거힐 경우 

다시 한 번 권면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새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끔 1인 1명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새가족을 우리 교회의 귀한 손님 

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등록시키려는 목적묘}o ] 눈에 보여 안타까울 때가 있 

다. 또 인도자는 교회의 어떤 봉사보다 새가족을 인도하고 교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가족은 갓 심은 

씨앗과 같으며 분갈이를 했다고 다 자라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땀과 수고와 정성이 

있어야 싹이 나고 뿌리를 내힐 것이다. 언제 사단의 꾀임에 빠질지 모르며 넘어질지 

모른다. 또 우리의 초신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낯선 교회 생활의 어려움을 

‘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권사님은 새가족을 인도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매 

주 토요일 새가족을 전화 심방하고 주일예배를 같이 드리며 새가족 양육부 집회와 

교구 모임에 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새가족 

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적어도 1달 동안은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 

해 주고 길잡이의 역흘L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에 관해 충현의 성도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등록실에서의 등록 

은 새가족의 인적 사효L을 기재하고 교회를 소개하며 충현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겠 

다는 CAt속의 절차이다. 그리고 해당 교구 교역자와의 만는띨 통해 교적번호가 부여 

되는 입적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충현교회의 교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일처럼 

도우며 새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새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료띨 전하는 것이다. 새가족 등록실을 섬기는 모든 일꾼 

들이 십자가의 사료띨 가지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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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현지인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율 외면하는 들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하며 참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I ‘주님이 나를 보시 

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 저들 나와 같이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효t해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민병옥 집사) 

0 신앙 앞에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를 반갑게 맞는 사람들도 있었고， 위험하니 빨리 떠나라고 권면하는 사료띨도 있었고 심지어 위 

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담대한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섰고 경찰서에 갔을 때는 더욱 염려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현지에서 나타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 

니다. (신긍순 권사) 

9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하 

게 신앙 생활하며 금년에도 선교지를 놓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다가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을 걷잡을 수 없 

었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며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성령님 

께서는 나의 연약함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단L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은필례 권사) 

。 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7, 8명 모여 있어 우리는 가 

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그 전도지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자 너무 좋아하며 따라했습니다. 두 

부류의 아이들을 보며 매우 감사했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신남 집사) 

。 손가르l을 다친 한 어머니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벼는 자신이 다쳤음에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자여 

들과 함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뒤에 마침 준비해 간 밴드를 

손가르때l 붙여 주자 그들은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성경책을 선물하며 매일 매일 온 가족 

이 모여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였을 때 그 가정의 어머니는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고 기쁨으로 대답 

하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했습니다. (조애란 집사) 

9 사역 중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욱 예수님묘띨 의지하였고， 더욱 기도로 

하나되어 자기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내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힘을 주셨 

고， 우리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좋은 열 

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박태선 집사) 

06일째 되는 날 오전에는-잘 전도했는데 오후에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선생님이 나와서 경찰에 우리를 

신고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 몰려갔습니다. 그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되어 간절히 기도했 

지만， 오히려 경찰이 눈을 부릅뜨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 그 경찰의 얼굴 

이 밝아지면서 “당신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으니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생수를 한 컵 

씩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였습니다. (조태란 권사) 

。 첫 사역부터 준비된 많은 영흔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슬림이었지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가족 모두 

우리와 함께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며 아멘 으로 화답했던 가정， 일하던 중에서도 우리를 반잡게 맞이하며 

자여들까지도 귀 기울이게 했던 어머니，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들으며 감사함으로 받아들 

인 여학생들， 깨끗한 눈망울로 주기도문까지 읽던 아이들， 405장 효탱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아주머니， 

기꺼이 차를 세우고 끝까지 듣던 사람들， 성경책을 받고 매일 읽겠다고 익딱한 남학생 등등….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에 함께 찬gt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정 집사) 

9 오직 성령님묘띨 의지했습니다. 서툰 언어로 무엇인가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실로 믿고 당연히 전 
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위협을 하거나 화를 내어도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데 전심하였습니다. 허황된 우상을 섬기며 다른 영흔들까지도 막고 있는 무슬림의 기 

세가 꺾이고 무너져 그 땅이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동춘 집사， 총무) 

9 사역을 하루 남겨두고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우리의 사역은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묘」을 의지하며 핍박자들을 대 

적하였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강만호 안수집사，팀장) 

2αE년 9월 24일@ 

이번 주에 졸빌앙받 선교팀 l 
기 간 팀 

9월 29일(금) - 10월 6일(금) 1 2교구 5지역 

9월 29일(금) - 1 0월 7일(토) 청년2부(2) 

9월 30일(토) - 10월 7일(토) 청년1부(5) 

9월 30일(토) - 1 0월 7일(토) 정년2부(4) 

면재사역중민선교팀 l 
기 간 팀 

9월 1 9일(화) - 9월 28일(목) I 1 6교구 7지역 

9월 20일(수) - 9월 27일(수) I 6교구 5지역 

지난주에도ξ밤}섣교팀 l 

기 간 팀 

팀장 

예정호 

A-1{ 。<:1> A - 1| 

7C1 U Cξ~~ 

이정탁 

팀장 

이상범 

이세영 

팀장 

9월 1 4일(목) - 9월 22일(음) I 4교구 3지역 | 채흥표 

회개하며 전반 

십자가의 복음 

비행기에서 내려 약 이틀이 지난후 선교 

지에 도착했다. 출발하면서부터 마귀는 우리 

를 공격했다. 우리는 장시간의 이동으로 육 

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순간 순간 이겨 

냈다. 지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처소 

도 예비해 주셨고 많은 영흔들을 예비해 주 

셨다. 다음 날 사역을 나갔을 때 우리는 우 

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 

할수 있었다. 

우선 피곤했던 우리의 육신은 새 힘으로 

활기가 넘쳤다. 낯선 환경과 처음 만나는 사 

람들이었지만 축호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하 

며 한 영흔 한 영흔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은 열혔고 

순수한 미소가 담긴 웃음으로 “예수님을 믿 

겠다”라는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었 
다. 어눌한 전도언어였지만 함께 따라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현지인들을 볼 때마다 주님 

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삼 깨 

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며 더 

욱 간절히 쩌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외쳤다. 

비가 많이 내려 불편하였지만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매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 

었고 더욱 십자가묘띨 바라보았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과감사가 넘쳤다. 

이송이(성도， 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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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늄 

예수납이 정말로 졸아요 I 

처느 예수니이 종아요 l 예수니으 하능에도 계시고 내 마음 ’ ) ’ 口 L 드 

속에도 ， 그리고 암마 마음 송에도 계시니까요 . 나와 앙께 

계셔서 무 엉이 뀔요 안지 살펴주시고 종은 선물도 많이 

주징어요 고운 목소리로 깐승을 잘 부를 수 있게 째 주 

시고 ， 유 치원도 ， 웅연교획도 잘 다니게 애 주시고 fl큐들 

과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게 애 주징어요 . 예쁜 꽃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애와 달과 별도 만들어 주정치요 . 무?보다도 예 

수 님이 종은 이유슨 얻마와 아빠께 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 그래서 우 

리 앙마와 아빠를 만나게 애 주섰잖아요 

엉마도 맘마다 처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아다고 기도하세요. 꽃 

l반 선생님。/ ，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의아여 십자가에서 돌 

아가섰다”고 마쓰해 주셔어요 가시며류과으 쓰시고 피 흐리 ’ .M 'L- " 

시는 예수님을 보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아 

지만 예수 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캉말 다앵이에요 . 그 렇게 처 

를 사람해 주시는 예수 님이 킹말 좋아요 처는 오늘 저녁에도 

예수 님을 많이 맘이 사랑하게 éJH 달라고 기도 얄 거여l요 . 그 라고 여l수 

님께 부닥이 아나 gl어요. 매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짙 수 있도록 어디 가 

지 마시고 처의 마음 숙에 양상 gl어 주세요 . 

김정인(유치부) 

말씀과기도는나의법 

저는 작업장에서 머리핀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매일 핀을 

만지고 조립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 

픔니다. 가끔은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 

랑부 선생님들께 제가 묘띈 핀을 머리에 꽂아 드리려는 생각 

으로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 

랑부 선생님들이 일 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 

고， 제 몸 또한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 

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 다시 힘이 납니다. 또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모두 건강해서 정말 감사합니 

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기에 못 박히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 

는아주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꼭 예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즘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맘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 또한 매우 좋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선생 

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모두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했으면 좋 

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은 힘이 되니까요. 

임흐|선(사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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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등을 한 맹이라도 더 선도람려고 

다녀요 시구특으 디「냐며 머저 “추 
」‘ ζ ’ Q 

교까 뭐니 ?"라고 뭉어요 그래서 붕 

교나 선추교를 믿는 선듀등은 치/ 선도 대상이 되지요 그 다응 “이번 추어/ 시 
까이 되니 7"라고 음요 응 되타며 t‘교호/어/ 1}0/ 까자”라고 tl-고 얀 된다면 2. L -r L: ..... , L Ë 

“그 다응 수는 어때?"라교 울어요 그래도 얀 된타는 선듀는 없겠쇼? 그리고 

“주엘냥 연처I? 어디서 만남2H?"라고 약속해요. 

선 선도항 선구등응 위해 먼저 1 1도를 。「수 많이 하지요. 그래서 선 우리 
바에 소무0/ 당CJ니다 우스 소요。 l냐며 “폐수니 미 。 라고 지껴꺼/ 마하느 。 11"

「 > ’ L - c.. . L 디 c-

은훌으로 풍성한예수님의구역 

우리 구역은 권사님 두 분， 젊은 엄마들 세 명， 어린 아기들 네 명과 구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집마다 거리가 멀고， 아이들을 챙겨서 가야 함으로 구역 예배 드 

리기를 다소 번거롭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태우러 가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까지 태워다 드린다;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 

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길， 역시 어른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 

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 

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 

정말 좋다. 그 은혜가 구역 식구들에게도 번져나가게 되어 참 좋다. 또한 주일 예배 

의 말씀을 미리 배우고 묵상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된다. 구역 예배 때에 받은 은혜 

를 서로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며， 십자가의 주 

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서로 기도 요청을 한다. 

또한 권사님들의 푸근흔k을 느끼고 신앙의 선배로서 또 그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나누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영 

적인 성축을 위해 애쓰는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의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 

하게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행숙(집사， 16교구) 

라고 말이어/요. 하지만 선 그 말이 좋。 f요. 처/귀/는 친구등의 축어 까는 영혼 

응 상려야 봐는 사영과 특권이 있11 때문이어/요. 

여/수니으 우리까 서도봐느 꺼으 처/oJ 11뻐하서l요 서/사 ’ 디 L ’ L-- ' L λE 

으l 상응을 받요려고 하는 껏보다 여l수닝꺼/ 상을 반 

는 갯응 생간안띠 선 앞으료도 영삼 t/ 선도항 1-1 

여l요 그러연 혜수닝께서， 제까 선도하며 흘린 

눈울응 100배， 1000 I:JH료 lI。 F 추상 1-1라고 

받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닝으/ 하나뿐 

인 。 F들， 여l수닝응 보lH 추신 갯。 l 감사해서 

라도 충분 t/ 전도하고도 냥바요. 우리 모두 

영잉/t/ 선도해요. 그램， 오두 요두 파이팅!! 

임현지(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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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잡~l를 마지고 조휠 모g을 갖고 있는 정턴 2부521 믿g}용 

조521 조원들을 e(b}다 시끌벅적g} 측Ofl서 무언7때/ 대한 '1대S’ 

으로 이들의 운빛은 길fOf 1jJ，었다. 교회에 lf온 지 엘마 안 되었음 

애도 이미 복음에 대한 '1홈으로 중만한 젊은 얄꾼들의 고액을 들 

어보자. 

끼차요 JF느? 
000 -c . 

저희 조는 8까족 15영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은 25서!부터 39세의 연령대로 주로 결혼6때 막 신앙 생활을 시 

작한 조신자 부부들이 PJ습니다. 맘씀을 통때 까정이나 직E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까정이 되도록 암매 

'1도하고 있습니다. (믿장용 :}^f, 조쟁 

조변 모 f}J으 토하으tJ(1느? 2 -CJ2 。

남떤의직장 관계로 혼자 잠석아고 있지만 성정 공부를 통0" 말 

씀 속에서 에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늘 은혜를 재움 받고 있습 

니다. (0/승에 

말씀의 교제를 통애 제 자신음 돌아보는 시깐틀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만의경우에 ‘나의 잃때!서 주님께 내이농지 못하고 쥐고 있 

느 개 ’어| 대때 나녹 때 제까 묵지저이 부부에서 자유로지 모하 개 
2 '" '2 2 ..., L ’ ι ” 

을 암거| 되었습니다. 주일악교 때부터 그렇꺼| 들었던 성경 말씀민 

데 저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개아였고， 진심으로 나의 전 

부를 예수님께 드리끼를 소원6꺼11 되었습니다. (3}은앙) 

사 소에서 ~Ì이 고미아며 Oj려아더 므저1드에 대때 마쓰으 까이 
i!O -, "' lO ' -L 디 L "- 은 2 0 2 E 

공부아먼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증깨 

't정을 갖고? 아'I't 생'1면서 ̂ t연스럽게 주닝을 잦꺼| 되었이 

요. 끼뿔 때나 슬플 때나 어떠안 상g뻐|서 나와 앙상 암께 껴!선 에 

수님이 제겐 't장 큰힘입니다. (권연옥j 
시 Of 새호}으 시자하기| 저어l 저느 ̂I자에서 0사으 A트레스르 바 
LQ 022 ' -, ' I L 11 ' L ì 。 ‘ð L: 

으며 01빼스니다. 그러데 마쓰으 고부하더 주 제 O뻐| 주니께 마끼 
2M t:r "' -L " 2o 큰。’ 」。 ’ 

지 못마고 욕심 부리며 제가 아려고 l'l t는 일들이 많다는 껏음 깨달 

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끼도를 이였고 ， 지금은 에수님이 주 

신 평안으로 모든 밍을 장 강당l'l t111 되었습니다. (장효/종) 

와K게서 누라는 십자7앤l 은종븐 ? 

결혼응 하고 아끼를 괴 l우다 보니 말씀의 중요성음 더 많이 경엄 

합니다. 아'1를 괴|우며 세상의 까지관 속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움 

R예 영회헬@에 측홈훌 짧영합 

주민흥헌 

교 11 탐방 l 씨가혹 

*교회합방 챙년2부갱황용‘죠 

복음의 긴쁨으로 자뜩한r 

젊은얄꽃들 

수 O↑느데 보으 고도제 Of에서 하메 기도하며 마쓰 소에서 만으 도 
l M L " ., 0 00 " L " 1 0 " ,- , I 2 CJ ï " , lO 

옴으 바스니다. 아지 처녀 2부 고도제에 소하지 모아셔다며 꼬 오 
디 2 C t:r ' ., " QL ’ 。。

셔서 십자까의 은종을 나누'1 원합니다. (이앙근 :}^f) 

갤혼을 하고 교호|를 옮'1면서 교흥|어1 적응하끼가 쉽지 않았는데 

맡은 또래의 아끼 엄마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어서 저에111 성년 2 

부는 정말 고맙고 십자까의 은여|를 정염만 곳이에요. 매일 드리지 

는 못마지만 가정 에배를 통애 각자의 선앙을 점겁l'lt고 있습니다. 

조에서 말씀음 나누지만 정작 실선마지는 못 하고 살았던 삶을 호! 

개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틀을 나눔으로써 영적 재종전의 시깐음 
/ 

맞고 있습니다. ('j/보멘 

결혼음 아고 남떤음 따라 교효|에 나오게 되었어요 . 저음 신혼 

때는 둘만의 시깐음 잦고‘싶어 주엘에 교흥|에서 시만을 보내는 것 

이 그리 종지만븐 않았는데 여!수닝떼서는 이 모임음 통애서 제까 

생각아지 못했던 콘 끼|쁨을 주셨어요 . (gl유 2/) 

얘r~ 니으 마나느 '1쁘으 ? ’ 02 L 

부모닝을 따라 어럴 때부터 교외를 다니다 결혼음 마고 아내와 

맡이 정년 2부를 장석6씨| 되었습니다. 제 앵동의 '1준을 여1수님 

이 '1뼈아시는 것에 맞주게 되먼서 ‘무잇이 옳은 껏민까’를 깨닫게 

SQY 찬 300장 얘쑤 뼈로 까맨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불러옹 이 찬송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꿀어 주었습니 

다. 어렸을 때에는 그저 좋아서 불렀던 찬송이， 지금껏 내 영흔 깊숙한 곳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l수꺼l로 가면 나슨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저는 이게 너무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 

고， 주님께로 나아가변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 

친 어려움을 대할 때 주님을 찾기에 앞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부터 지금 

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점점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저는 먼 곳에서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깨로 가면 냐는 기빼요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설계와 축구밖에 모르는 철없는 나에게， 주님은 군악대 

에 들여보내셔서 그 부대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부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 

한 것보다， 내가 천사 같은 아이들을 접하면서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전역하면서 말씀이 바로 선 충현교회에 다 

니게 하시고， 오케스트라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다녀온 선교지에서 철저히 주님 

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러는 동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사 같은 영흔들과 주 믿는 형제들을 

만나게하시고 

“여l수깨로 71-면 냐는 기빼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선교를 하면서 팀원들， 특히 집사님들과 권사님이 제 

가 제안한 ‘예수깨로 가면’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에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몰래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어린아 

이의 모습으로 주님만 찾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쨌을까요? 앞으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삶이 온전 

히 주님 뭇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길로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민선기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2006년 9월 24일 @ 

되어 '1뽑니다. (이장호) 

저는 결혼을 아고 시부모닝의 권유로 교외에 나오게 되었어요 . 

그런데 2" 에수닝을 믿어야 아는지 암 수 없었고 말씀도 틀리지까 
않있뻐요 . 그런데 제까 5년 동안 마'1를 잦지 못l'lt고 있던 중 아짐 

마다 교회에 까서 기도를 0배 되었이요 주닝께서 ‘정말 살아 껴| 

시다면 제 '1도를 들이달라’는 아주 단운반 끼도였어요. 그렇게 두 

달 동안 끼도를 했는데 주님은 저의 까정에 은혀|를 주섰고 아'1까 

생겼어요. 그 경염으로 살아 계신 에수닝을 제염6세| 되었고 지금 

은 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항상 암매! 겨!신 그분 때문에 투렵지 

않아요 r조은효O 

말씀에 대안 끼!쁨이 없던 저는 정년 2부에서 맘씀의 교제를 통 

해 11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임이 기다려집니다. 지단 여 

름 휴까 때는 지la뻐| LHEfLH었는데 주일이 되어 서울로 올라와 주 

일 에배와 정년 2부 집외를 잠석안 뒤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 

다. 예저에 사사조자 모해더 서껴 이끼르 시자아 개도 에수니특 마 ‘ 
。 0- , AM L 0 。 언 큰 "'L ^ - " -T02 

단 이후 제제 밀어난 큰 변와입니다. (전 l/{}) 

엉적민시힘이올때는? 

결혼음 아고 더 많은 사단의 ‘시염을 정엄합니다. 남면과 맡이 

직장 생활을 아다 보니 바쁘다는 밍껴|로 끼도하지 않고 맘씀 보지 

많는 날이면 어김없이 부딪치는 경우를 정염합니다. 에수 그리스 

도께 저의 까정을 맏'1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e뻐! 껴!t| 

여!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1를 남떤과 맡이 날마다 '1도하고 있습 

니다. (맘I앙) 

매임 까정 에배를 통때서 여|수닝을 만나려고 합니다. 섯째 아이 

까 이제 4살이 되어 가정여!배 때 아이의 눈농이에 맞추어서 쉽게 

보무은 이야기하니 아이도 이제느 까전여1배르 종아한니다. 저의 
2 " L ' 0 큰 '" 'tl 

조는 아직 조신자 부부가 많아 가정에배 드리는 임을 어려워하는 

데 저효I't정은 ‘중연의 만나’를 통애 많은 도움을 받%에요 . 적극 

권애드리고 싶어요 . (이지영 Zl사) 

g쁨을 동한 잡 '1픔!! Df니 더 F지/적으로 십자가521 복응이 이 

들을 혼H자게 g}들고 gl었다 /Jf.혹 ‘조tl자’라슨 타O{.툴0/ 1jJ을지라 

도 여14>니에 대，?f r;J으과 화~I으 요ðl려 f!1저 r;J，으 우리의 C!fll!,?f ’ D " L.I:" O " LL-- " L I:" L ’ 』드』 

flg}을 졸O뾰께 한다(마 20:1이. 얘수 그리스도의 g떻으로 풍잉 

한 모g;Of1/OfI 죄el틀의 공동쩨슨 은종으로만 풍잉했다 

(면집실) 

\? 새가족을왼영압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08 강세화 19 정년 1부 정희정 ( 1 8) 

2309 최이정 19 청년 1부 배성준(16) 

2310 김호경 4 정년 1부 여국근(1) 

2311 권 선 19 정년 1부 박소영(8) 

2312 박은경 19 정년 1부 김근Of( 1 ) 

2313 조순자 3 장년3부 김기남(3) 

2314 신정자 12 장년3부 정길자(2) 

2315 치정숙 6 정년2부 최종미 (6) 

2316 장정현 19 청년 1부 박태남(9) 

2317 권영진 15 :t마。T닙 윤정옥(15) 

2318 한인섭 14 장년 1부 서준성(1) 

2319 강보미 19 대학부 

2320 채은혜 19 대학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개주이 되)/흘 원하1./는 분은 본당203.호 새께주 동록질로 오1./)/ 바랍니I'f. 'Ir 



f3 2006년 9월 24일 

일림 

1 주간충현 광고마감 안내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1일자， 

10월 8일자 주간충현 광고를 9 

월 26일(화)까지 마감합니다 

별셰 

이정숙 타교 은퇴권시(박성자 

집사의 모친， 이장우 집사의 장 

모， 3교구 쌍용우성구역) / 15 

일별세， 18일장례 

2 유화자 은퇴서리(이정빈 성 
도 , 이영옥 집사의 모친， 조정 

숙 집사의 시모， 11교구 인현구 

역， 12교구) / 15일 별세 ， 18일 

장례 

3 나금순 은퇴서리(윤 순 집사 · 

훌연기도원 촉탁 직원 모집 

1.모집부문 충현기도원 주방 (여) 

2. 자 격 세례교인 (만60세 이하)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4. 서류제출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사무국 

'u' 031- 766-5425 

임효정 집사의 모친， 김규완 성 

도 · 박성호 성도의 장모， 13교 

구 신월1구역， 2교구 ， 16교구) 

/ 20일 별세 ， 22일장례 

결온 

1 김창환 군(김광식 성도， 정종심 

성도의 아들， 인천제일장로교 

회)과 김미정 앙(김병익 집사， 

변예선 집사의 딸 ， 11교구) / 

30일(토) 12:00 월드컵컨벤션 

웨딩훌 2충 다이아몬드흘 

주소변경 

1 김영길장로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상하통 

296번지 대우APT1여동 5여호 

월 。El

키U 여 。-A「

8 이태식 
10 15 배춘식 

22 김영은 
29 함철주 

쭈만흥현 

교피소석 

·새가족초정금요집회 

, 일 시 :9월 29웰금) 주 관 · 교돼원회 대 상 : 2006년에 입적한새잭 

·장년 1부종동원전도주일 
일 시 : 9월 24일(오늘)，‘ 12:30 . 장 소 ‘ 저11교육관 r:fJ7.호 

·장년 3부초청 전도집회 
일 시 :9월 24일(오늘)， 12:30"'1340 

+10교구엉성훈련 

· 일 시 ‘ 9월 28일(목l， 10:00"'16:30 

·정년 1부종동원집회 

일 시 :9월 30일(퇴， 17:30'"낀 m 

·외선부추석수련회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장 소 :충현기도원 

장 소 ’ 제2교육관 4층 

· 주 제 ,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자(마 16:21"'27) 
일 시 : 10월 6，7일(금퇴，오전 11사부터 · 장 소 외선부예배실 및기타 g싹 

+2(뻐3년 히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9월 24을f오될까지신정 기능 

수요성경공부 교λf 앙성부 짧대원 앙성부 전도대원 훈련 
교육에관한문의와 신칭은교육권'#4짧로 짧1).12. 교육국애/ 신정써 비치되어 %압니다 

10월 주일 및 수요예배기도 담당 

주일예배 (장뢰 찬양예배 수요예배 
(안수집새 

II m W V II 
박철구 김창국 안석현 이실호 지규성 이인숙 장철환 
박상대 김연근 임무전 노영한 김대웅 김병희 박현순 
강철형 최지윤 유상태 고제숭 홍성욱 박금식 김부영 
장철환 김규석 이달옥 진홍용 신선길 이정화 정현민 
신상수 신광철 최차용 전홍렬 김홍기 김선자 김옥자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9/25(월) 9/26(화) I 9/2 7 (수) I 9/28(목) I 9/29(금) I 9/30(토) I 10/1 (주일 ) 
1 정충신/문효식 j 양재웅/정운환 j 이성진/박종태 | 나광영/강영미 | 고광환/옥미자 

예배담당 안내 (9/27-1 0/1 ) 

날짜 여|배 서드3 “ 「 사회 기도 찬앙 

9/ 27 수요 I 주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기도 (요 17:9-26) 김성관 목사 김준희 지인숙 오 놀라운 구세주 (호산나 찬양대) 

9/ 27 수요 II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25) 최성규 목사 전성원 손선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실로암 찬양대) 

9/ 29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김익환 전도위원회 중창단 / 9교구 

10/ 1 주일 I 제자의 태도 (롬 1:14-17) 김태석 목사 황진섭 김영수 〈예배전찬양〉 

10/1 주일 II 제자의 태도 (롬 1:14-17) 윤수일 목사 고광환 박철구 예수 나를 위하여 외 / 소프라노김숭희 (가브라엘찬양대 술로01스트) 

10/ 1 주일 m 제자의 태도 (롬 1:14-17) 김성관 목사 정현민 김창국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외 / 비용라이정림 (힐웰루야오케스트라) 

10/1 주일 N 제자의 태도 (롬 1:14-17) 여국근 목사 정충신 안석현 구주여 광풍이 일어 외 /바라톤오상덕 (힐웰루야찬양대 ;슬로이스트) 

10/ 1 주일 V 제자의 태도 (롬 1:14-17) 이창수 목사 이경준 이실호 내가참의지하는예수외 / 소프라노문운회，알토 이보람(뺑찬양대슐리스츠) 

10/ 1 주일찬양 예언의 말씀에 대한 축복 받는 자의 태도 (계 1:1-3) 김성관 목사 이재영 지규성 엠앨여성중창단/소망부 /호산나찬양대 

저1908호 

앓휠 충흰 71도의 창 
디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동}여 주시 

고， 영육간의 강건힘을주소서. 

딩 충현의 모든청지기들이 진심으로회개히며 

X댄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전 

하게 6남서. 

@)mì년도단기선과+모든선교훈련이 하 

나님의 뭇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 

가없게히소서. 

@ 1.1 . 1 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 실시 

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이 주꺼낼돌01올수있도록은혀별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그 

리스도를전하는일에6싸되게히소서. 

g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깨달아믿음안에서 살게 히소서. 

0 5대 목표의 빡인 이웃 λ}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 

영되게 하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 
자가의 은혜로 관리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히소서. 

톨필I굉E훌l 

예배 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안내 [ 섬 · 기 · 는 · 분 · 들 I 
구분 시 간 

오전 7 :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ι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 :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 1호 

τ1 τETH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차량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 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랑카어‘ 중국어， 몽을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억됩니다 

본당 

본당 
보」 단 u 

보」 단 U 

Simufianeous 때냉atα\S ln 바glish ， Chinese, Ja때1eS8 
and S~n 벼ng니age are avai녀ble at the 日even O'c뼈〈 

wα'ship SeMce, and Sri 녀nkan， Chinese, M야멍이<lfl， 

Russian. Hi때i and Indonesian are 외so aVi3I떠ble at the 
One 0' clc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 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저녁 7:(빠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흘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이2종교구대 신 정교현위원민회 박에H인따기부 류병회 여국근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딩회서기 유지재딘이시 예배위원징 1교구 4교구 

남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고광환 위건량 

충현기도원깅 1교구징 빼뻐원 씨가족~~.부징 
5교구 17교구 11교구 13교구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김광남 이종석 엄무천 진홍용 전홍렬 14교구 3교구 7교구 6교구 유년부 
째정위원징 기획위원장 16.교구징 행정위원장 선교위원징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18.교구 10.교구 . 16교구 편집국 15.교구 

진도위원 딩회부서기 전도위원 동션부장 재3교육위원징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회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12교구 중등1부 대학부 ‘ 「드。-님「 8교구 

12교구장 진도위원징 예배위원 예배위원 4교구장 융수일 황진섭 이중등정2부훈 김 중태등3부석 유재진 
9교구 í~~닝「 펀집국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강병구 전성원 김철규 
선교위원 실로임진S때징 1 0..교댐 징번1부징 전도위원 외선부 정년1부 

박홍규 권영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깅A~원장 봉A~위원장 제1교뿜원징 13교구징 2교댐 · 여전도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윤인숙 한소영밍부준 김연식 홍순애 이욕주 

기도원관리부징 시설영신부징 찬앙위원징 진도위원 건축위원징 10.교구 11교구 12교구 5교구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14교구정 6교구정 예배위원 진도위원 얘펴등렇정 
6교구 18.교구 2교구 14.교구 7교구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전은회 김1 7.정교구자 김정회 이복순A 류 대진학부회 
16교구 15교구 13.교구 

11교댐 닥이부정 i펌~때부장 힐옐루O앤맹정 17.교구정 
한치성임 엄태주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년2부 4교구 9교구 8교구 3교구 

3교구장 때교얽{원징 A녕부정 8교구정 잉n뉴옐친잉때징 강1호교구숙 전 고영등부회 이정혜년1부숙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재정위원 1뻐구징 O맨친g때징 대학부징 소년부장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최차용 
· 찬양감독 강임구 

중등1부징 조등부징 고등부정 찌정위원 예배위원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5교구정 유이부징 뚫3부정 중등2부징 정년3부정 · 선교사 송요한 


